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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support on working

women’s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4th). There were 2,055 subjects. Methods :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association between two-income families and symptom of depression, controlling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couple activity, household labor,

relationship with spouse). Results : Authors fou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activity

(b=-0.151,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labor (b=0.045,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with spouse

(b=-0.386, p<0.001) and depressive symptom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importance of spousal support in promot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among married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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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

성평등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서는 국가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 역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3년 

50.2%에서 2015년 51.8%로 1.6% 증가하였으며, 배

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도 2015

년 4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1]. 이처럼 우리나

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

들의 경력단절, 남녀의 직종 및 임금차별 등 사회

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직장과 가정

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

이 많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면 배우자와의 관계 및 정신건강 측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 후 여성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

로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여성

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배우자와의 유대관계는 여성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2]. 일반

적으로 우울은 크게 내인성 우울과 반응성 우울로 

구분하여 주로 설명되고 있다. 이중 반응성 우울은 

이차적 우울로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유전적 증상은 없으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3]. 따라서 배우자들의 지지나 도움

이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우울 수준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4],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성

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5]. 또한 사회적 관계망 모델(Social

network model) 이론에 의하면 배우자 지지는 정

신적,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자원을 교

환하는 기능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의 원

천을 제공하게 되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의 사회적 욕

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8], 배

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상태인 경우 경제

적으로 약화된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내의 우

울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9]. 또한,

배우자가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는 홑벌이 상태

인 경우에도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기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여성의 역할갈

등에 대부분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11][12][13][14], 또한 맞벌이 부부인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생활 만족도, 양

육 스트레스 또는 부부갈등 등을 고찰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15][16][17][18]. 이처럼 기혼 직장여성

을 대상으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배우자

인 남편의 경제활동상태 유무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및 우울증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18][19]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

된 여성가족패널(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les, KLoWF) 4차년도

(2011-2012)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

성 및 우울증 지수를 각각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

한 고려된 통제변수들을 보정한 후 배우자의 경제

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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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

가족패널조사(KLoWF)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는 2006년 연구 사업을 시작

하여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실시된 설문조사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4차년도

(2011-2012)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이며, 직장이 있

는 여성으로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2,055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시행되었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는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여성가족패

널조사 측정항목에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

변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1) 종속변수: 우울증 지수

우울증 지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10문항으로 

축약한 CES-D10 설문항목의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우울증 지수는 0에서부

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우울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고려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는 직장이 있는 기혼여성 2,055명 중 배우자인 

남편이 직장이 있는 경우 ‘맞벌이’, 직장이 없는 경

우 ‘홑벌이’로 구분하였다.

3)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배우자 관련 
특성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 관련 특성을 포함하였다. 사회·인구

학적 특성으로 기혼 직장여성의 연령과 학력, 배우

자인 남편의 연령과 학력, 자녀 수, 지난해 가구 

총소득 등의 항목을 고려하였다. 배우자 관련 특성

으로는 지난 한 달간 부부가 함께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이하 ’문화 활동‘이라 

한다)’,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이하 ’운

동‘이라 한다)’, ‘사회봉사 및 공동체 참여하기(이하 

’봉사‘라 한다)’, ‘시부모님이나 시댁 형제들 만나

기’,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형제들 만나기’의 5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

부활동을 자주함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지난 한 달 동안 배우자가 식사·요리준비,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와 쇼핑, 집안 청소 횟수를 묻는 문

항으로 ‘거의 매번’, ‘일주일에 4-5일’, ‘일주일에 

2-3일’, ‘일주일에 1일’, ‘그보다 드물게’, ‘전혀 하지 

않음’의 6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배우자와의 관계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남편과 부

부생활(성관계)에 만족 한다.’, ‘남편을 신뢰한다.’의 

4점 척도로 된 문항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

록 남편과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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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3. 자료 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벌이 여부의 분포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χ²-test)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에 

따른 직장여성의 배우자 관련 특성 차이 그리고 

우울증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분석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한편 고려된 통제변수를 보정한 후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

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8.0 program을 이용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벌이 여부의 차이

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기혼 

직장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홑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배우자인 남편

의 연령은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

로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홑벌이의 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학력은 기혼 직

장여성이 대졸인 경우 남편과의 맞벌이 비율이 높

았고,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홑벌이의 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율이 높

았으며, 종졸이하인 경우에는 홑벌이 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3). 자녀수는 1명인 

경우,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2). 한편,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소득은 맞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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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wo-income families N(%)

Characteristics N Two-income family χ²(p)Non-dual income Dual-income
Total 2,055 284(100.0) 1,771(100.0)
Female age(years)
  ≤30∼39 405 32(11.3) 373(21.1)

52.650
(<0.001)

  40∼49 735 73(25.7) 662(37.4)
  50∼59 550 95(33.5) 455(25.7)
  ≥60 365 84(29.5) 281(15.8)
Spouse age(years)
  ≤30∼39 269 21(7.4) 248(14.0)

49.289
(<0.001)

  40∼49 646 54(19.0) 592(33.4)
  50∼59 576 92(32.4) 484(27.3)
  ≥60 564 117(41.2) 447(25.3)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61 81(28.5) 380(21.5)

19.305
(<0.001)

  Middle school 268 41(14.4) 227(12.8)
  High school 760 113(39.8) 647(36.5)
  ≥College 566 49(17.3) 517(29.2)
Spous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32 60(21.1) 272(15.4)

10.772
(0.013)

  Middle school 256 42(14.8) 214(12.1)
  High school 742 101(35.6) 641(36.2)
  ≥College 725 81(28.5) 644(36.3)
Number of children
  0 218 34(12.0) 184(10.4)

12.884
(0.012)

  1 1,079 123(43.3) 956(54.0)
  2 445 69(24.3) 376(21.2)
  3 178 32(11.3) 146(8.2)
  ≥4 135 26(9.1) 109(6.2)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2,000 408 51(18.0) 357(20.2)

1.561
(0.816)

  2,001∼3,000 306 41(14.4) 265(15.0)
  3,001∼4,000 424 59(20.8) 365(20.6)
  4,001∼5,000 301 40(14.1) 261(14.7)
  ≥5,001 616 93(32.7) 52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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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부에 따른 배우자 관련 특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부부활동은 맞

벌이인 경우가 기혼여성만 직장이 있는 홑벌이인 

경우에 비해 부부활동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4). 부부활동의 세부요인들을 살펴보면, 여

성만 직장이 있는 홑벌이인 경우보다 맞벌이 부부

인 경우 문화 활동(P=0.030), 시댁식구 만나기

(P=0.006)와 친정식구 만나기(P=0.012)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부가 함

께 운동하기와 봉사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여부에 

따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세

부요인들 중 식사요리준비와 세탁, 쇼핑 및 집안청

소는 맞벌이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설거지의 경우 맞벌이에 비해 

여성만 직장이 있는 홑벌이인 경우에 배우자인 남

편의 설거지 도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006). 배우자와의 관계는 기혼

여성만 직장이 있는 홑벌이에 비해 맞벌이인 경우

에 배우자인 남편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부요인들 중 남편과의 견해

(P<0.001), 남편과의 대화(P<0.001), 남편과의 성관

계(P<0.001), 남편에 대한 신뢰(P<0.001) 등이 홑벌

이인 경우보다 맞벌이인 경우에 더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wo-income families N±SD

Characteristics Two-income family t P-valueNon-dual income Dual-income
Couple activity
  Cultural life with one's husband 1.23±0.58 1.32±0.69 -2.173 0.030
  Exercise with one's husband 1.58±1.10 1.65±1.11 -0.881 0.378
  Volunteer activity with one's husband 1.09±0.42 1.09±0.44 0.023 0.982
  Visiting with one's in-laws 1.52±0.98 1.71±1.09 -2.769 0.006
  Visiting with own parents 1.44±0.88 1.60±0.97 -2.507 0.012
  Total 6.84±2.63 7.37±2.72 -2.890 0.004
Household labor
  Food preparation 2.24±1.58 2.08±1.40 1.755 0.079
  Dishwashing 2.48±1.65 2.22±1.43 2.761 0.006
  Laundry 1.99±1.32 1.87±1.17 1.496 0.135
  Shopping 2.10±1.23 2.13±1.08 -0.491 0.623
  House cleaning 2.51±1.56 2.47±1.42 0.532 0.595
  Total 11.31±6.53 10.77±5.59 1.495 0.135
Relationship with spouse
  Satisfactory conversation with one's husband 2.62±0.71 2.87±0.67 -5.875 <0.001
  Consensus of opinion with one's husband 2.47±0.76 2.63±0.76 -3.259 0.001
  Satisfaction with sexual activity 2.68±0.69 2.93±0.56 -6.649 <0.001
  Trust in one's husband 2.93±0.67 3.12±0.56 -5.179 <0.001
  Total 10.71±2.23 11.56±1.90 -6.8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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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부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검정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우울

증의 차이에서는 남편이 직장이 있는 맞벌이인 경

우에 비해 기혼여성만 직장이 있는 홑벌이인 경우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증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2).

<Table 3> Spous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of two-income families

Categories
Two-income family

t P-valueNon-dual 
income Dual-income

Depression 7.77±3.12 7.08±3.49 3.148 0.002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

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선

형회귀모형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Depression: F=7.156, P<0.001), 또한 고려된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가 우울증(R²=0.067)의 변동을 

6.7% 설명하였다. 고려된 통제변수들 중 우울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부활

동(b=-0.151, P<0.001), 배우자의 가사노동(b=0.045,

P=0.001), 배우자와의 관계(b=-0.386, P<0.001) 등으

로 부부활동이 많을수록, 배우자인 남편의 가사노

동이 적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

여성의 우울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맞벌이 여부, 직장여성의 연령 및 학력과 배우자인 

남편의 연령 및 학력, 자녀수, 가구소득 등은 직장

여성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Characteristics Depression
b P-value

Two-income family
  Non-dual income†
  Dual income -0.328 0.136
Female age(years)
  ≤30∼39†
  40∼49 0.406 0.156
  50∼59 0.144 0.722
  ≥60 0.142 0.779
Spouse age(years)
  ≤30∼39†
  40∼49 0.048 0.882
  50∼59 0.075 0.856
  ≥60 0.044 0.932
Femal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091 0.779
  High school -0.134 0.713
  ≥College 0.098 0.820
Spous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0.337 0.290
  High school 0.145 0.666
  ≥College 0.311 0.423
Number of children
  0†
  1 -0.202 0.422
  2 -0.562 0.051
  3 -0.685 0.063
  ≥4 0.009 0.982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2,000†
  2,001-3,000 0.307 0.226
  3,001-4,000 0.119 0.609
  4,001-5,000 0.170 0.505
  ≥5,001 0.049 0.818
Couple activity -0.151 <0.001
Household labor 0.045 0.001
Relationship with spouse -0.386 <0.001
F-value 7.156
P-value <0.001
Adjusted R² 0.067

†Reference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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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

가족패널조사(KLoWF) 4차년도(2011-2012)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

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우

자의 경제적 지지는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이 

직장이 없는 홑벌이인 직장여성에 비해 남편이 직

장이 있는 맞벌이의 직장여성인 경우 우울증 지수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남성 중심적인 가족생활 행태와 남녀 간의 역할 

차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

해 볼 수 있겠다[20].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역할

과 가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

의 역할 양립 중 경제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한편,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특히 직장이 없는 남편의 경우, 맞벌

이하는 직장이 있는 남편에 비해 기혼 직장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결과에

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두 집단 모두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나, 직장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남편이 직

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가정생활에 대한 

남편의 지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 소득은 맞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부부의 노동 소득 중 남편의 근로소득으

로 인한 불평등 기여도 비중이 높다는 연구 결과

로 볼 때[21], 기혼 직장여성의 가구 소득만이 맞

벌이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

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 남편의 직장 유무를 보정했음에도 배우

자인 남편의 가사노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혼 직

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은 단순히 양과 시간의 분

담에 초점을 둔 역할 수행보다는 배우자와의 원활

한 상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2][22].

직장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배우자 관련 

특성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우울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울증은 부부활동이 많을수록, 배우

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여성의 우울증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부활동을 통한 서로

의 지지로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보호요인으로 작

용하며[20], 과거에 비해 가구원 수의 감소로 배우

자와의 활동 및 지지는 여성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므로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빈도

가 잦은 경우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에 보호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3]. 또한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직

장여성의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

였으나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도와줄수록 우울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의 기혼 직장여성들은 가정의 경제력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적이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

분담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되어있으므로 역할

수행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

노동에 대한 참여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아주 중

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오히려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여성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

여도가 높고,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다고 인지될 때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이다[22].

이는 한편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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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가사분담 

갈등이 증가하게 될 경우 여성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회피적 대

처를 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이 완화

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24]. 또한 기혼여

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직장여성에게 유의한 요인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여성에게 유의한 요인

으로 나타난 결과[25]를 비추어 볼 때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편일수록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

자인 경우 등 경제활동상태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와 우울증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고

찰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본

문에 제시하지 않았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β=-0.221), 부부활동(β

=-0.119), 배우자 가사노동(β=0.0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울증에 미치는 요인

들 중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활동, 배우자 가사노

동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그 영향의 정도가 상대

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25]

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제

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있어서는 사회 인

구학적인 변인보다 배우자로부터의 경제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 설계가 횡단

면 연구로 배우자의 경제적 지지가 직장여성의 우

울증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횡

단면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혼 직

장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기

간을 고려한 종단연구나 실험-대조군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하는 여

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사회학

적 관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Ⅴ. 결론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가중되는 부담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여겨진다.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및 부부활동이 영

향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 단순한 시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분담이 아닌 배우자와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혼 직장여성들에게 영향

을 줄 수 있는 양육 및 돌봄 문제, 결혼기간, 근로

형태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는 기

혼 직장여성의 역할 양립에서 오는 부담완화와 배

우자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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